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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컬러테라피를 적용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유사실험 연구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500병상 규모의 2차 의료기관인 S시에 소재하
는 S병원, B시 소재하는 P병원, 2개의 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1월
2일부터 12월 25일까지 8주이며, 실험군 29명, 대조군 29명이었다. 자료는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 test, independent t-test, 실험처치 전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independent t-test, 실험 후 종속변수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집단 내 실험전후의 종속변수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실험군은 노랑, 빨강, 파랑, 3가지 색상이 그려진 표준화된 캔버스 액자를 활용하여 1일
2회(근무 전, 근무 후), 10일 동안 총 20회 컬러테라피를 적용하였고, 대조군은 컬러테라피를 적용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이 생활하며 근무한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0.43점, 우울 점수가 0.26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주제어 : 컬러테라피, 중환자실 간호사, 직무스트레스, 우울

Abstract  This study is a quasi-experimental study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s of color therapy on
job stress and depression by applying color therapy to intensive care unit nurs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 hospital located in S city, a secondary medical institution with 500 beds, P hospital located
in B city, and nurses in the intensive care unit of two general hospitals.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8 weeks from November 2, 2020 to December 25, 2020, with 29 pati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9 in the control group. The data were analyzed by chi-square test, independent t-test and paired t-test
using the SPSS WIN 22.0 program. The experimental group applied color therapy twice a day (before 
and after work) using a standardized canvas frame painted in yellow, red, blue, and three colors, and
a total of 20 times for 10 days, and the control group lived and woked as usual without appiled color
therapy. As a result of study,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job stress score
by 0.43 points and depression score by 0.26 point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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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대

상자의 요구는 점점 다양해지고 높아짐에 따라[1] 간호사
는 전문가로서 역할이 꾸준히 확대되어왔다[2]. 그러나 
인력 부족, 과다한 업무량과 업무강도, 물리적 환경요인 
등으로 인해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많은 어려움
이 있어 간호실무 상황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
다[2]. 

특히, 중환자실의 경우 대상자의 중증도가 높고 복잡
하며, 다양한 의료기기 및 장비를 포함하여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신속하고 정확한 임상적 판단능력
을 요구받고 있다[3]. 또한, 긴장된 상황에서 업무를 수
행해야 하므로 일반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직무
스트레스가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근무 중 발생하는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간호업무
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지만[4] 직무스트레스가 
누적, 지속되면 신체적, 정신적 균형을 파괴해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5]. 이로 인해 
흡연, 음주, 약물 사용 등 불건강의 행위를 유발할 뿐 아
니라[6] 대상자 안전의 위협과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7].

간호사는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자신의 건
강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어 간호현장에서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다[8]. 

Lee 등(2011)의 연구에서는 우울 증상을 경험한 간호
사는 40.9%로 보고하고 있으며, 간호서비스의 질과 간호
사 개인의 건강문제를 고려할 때 우울 중재가 시급하다
고 강조하였다[9].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 장애는 약물치료가 매우 효과적
이나 부작용 또한 간과할 수 없으며[10], 우울의 원인, 우
울수준, 대처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심리치료 병
행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9].

최근 5년 이내 직무스트레스 및 우울을 완화시킨 중재
연구를 살펴보면 화예 작품에 컬러 조명을 접목시킨 플
라워테라피[11], 산림치유 프로그램[12], 컬러심리를 활
용한 집단미술치료[13], 색채 디자인 수업 프로그램[14] 
등이 있었다. 그러나 위의 프로그램들은 별도의 시간과 
장소가 요구된다. 3교대인 간호사의 직무 특성상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장기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이에 본 연구자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우

울을 경감시키고자 별도의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근무
하는 환경에서 색채액자를 활용하여 컬러테리피를 적용
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컬러테라피는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침구요법의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생체 내부에 순환하는 기(氣)를 
조절하여 자율신경대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을 치유
하는 자연치료법이다[15]. 

컬러의 자극은 시신경을 통해 대뇌에 전달되고 뇌 호
르몬과 신경전달물질 분비에 영향을 주어 생체리듬을 조
절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감정, 기억 등 다양한 영
역에 치료효과를 나타낸다[16].

신체의 질병을 낫게 하는 치료법은 아니지만 우울증 
등 심리적 질환을 완화시켜[16]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
고, 위기 대처능력과 적응력을 키워주며 삶의 질을 보다 
풍부하게 해준다[17]. 

우리는 가시광선의 컬러 가운데 빨강, 주황, 노랑, 초
록, 파랑, 남색, 보라 등 7가지 컬러를 주로 사용한다. 각 
컬러는 고유한 파장과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대상자
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정확히 흡수하기 위한 필터의 역
할도 있다[16]. 그러므로 대상자의 현재 신체상태 및 심
리상태를 사정하여 상황에 맞는 컬러를 적용한다면 인체
에 긍정적 에너지를 생성하여 신체, 정신, 감정이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다[18].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노랑, 빨강, 파랑의 색채
를 선택하였다. 노란색은 우울증, 두려움, 긴장을 완화시
켜 행복을 고취시키고, 자신감을 증진시켜 주며 근육에
서 에너지를 생성시킨다. 빨간색은 가장 긴 주파수와 파
장을 가지고 있으며, 우울한 사람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강력한 활력을 준다. 파란색은 마음을 진정시켜 심
신을 안정시키고 두통이나 피로감을 치유하는 효력이 있
다[19]. 

따라서 본 연구자는 3가지 색상이 그려진 표준화된 캔
버스 액자를 활용하여 직무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간호중재로 활용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1.2 연구목적
첫째,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컬러테라피 적용 전․후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 정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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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가설
첫째, 가설 1: 컬러테라피를 적용받은 실험군은 컬러

테라피를 적용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직무스트레스 정도
가 감소할 것이다.

둘째, 가설 2: 컬러테라피를 적용받은 실험군은 컬러
테라피를 적용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우울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컬러테라피를 

적용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
기 위한 유사실험 연구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이
다[Fig. 1].

Group Pre Experiment Post

Experimental group Ye1 Xe Ye2

Control group Yc1 Yc2

Ye1, Yc1=Job stress, Depression; Ye2, Yc2=Job stress, Depression, 
Xe=Color therapy

[Fig. 1] Study design 

2.2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자는 500병상 규모의 2차 의료기관인 S시

에 소재하는 S병원, B시 소재하는 P병원, 2개의 종합병
원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은 2020년 11월 2일부터 12월 25일까지 8주였으며, 실
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가 임의로 S병원은 실
험군, P병원은 대조군으로 배정하였다.

연구의 표본크기는 Lee & Kim(2021)의 연구결과
[14]를 참고하였고, Cohen 공식에 근거하여 효과크기 
.80, 유의수준 .05, 검정력 .80로 했을 때 실험군과 대조
군의 평균에 대한 차이 검정을 위해 필요한 연구대상자 
수는 26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실험군 29명, 
대조군 29명으로 총 58명을 선정하였다. 

2.2.1 선정기준
1)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
2)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자

3) 시지각과 색각의 이상이 없는 자

2.2.2 제외기준
1) 정신과 병력이 있는 자 
2)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자
3) 현재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는 자
4) 임산부(단축근무로 포함)

2.3 연구도구
2.3.1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및 근무 관련 특성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및 근무 관련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 정도, 총 근무경력, 중환자실 
경력, 직위, 운동유무, 흡연 상태, 음주 상태에 관한 11개
의 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2.3.2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도구는 Park(2003)

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20]를 Cho(2009)가 중환자실 상황에 맞게 재수정한 측
정도구[21]를 사용하였으며, 총 35문항, 6개 하부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업무 8문항, 조직 및 행정 6문항, 
대인관계  7문항, 근무여건 7문항, 지식 및 기술 4문항, 
전문직 역할갈등 3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느끼지 않
는다(1점)’에서 ‘매우 심하게 느낀다(5점)’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1이었
고 Cho(200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5였으며
[21], 본 연구에서 사전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9였고, 사후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91이었
다.

2.3.3 우울
우울 도구는 Chon et al.(2001)이 개발한 통합적 한

국판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22]. 총 20
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극히 드
물게(1일 이하)’ 1점, ‘가끔(1-2일)’ 2점, ‘자주(3-4일)’ 3
점, ‘거의 대부분(5-7일)’ 4점으로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
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
전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92였고, 사후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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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구절차
2.4.1 연구자 준비 및 연구보조자 훈련
본 연구자는 한국보완대체요법 간호사회 회원이며, 보

완대체요법을 적용한 8편의 실험논문을 등재학술지에 게
재하였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 색채심리상담사 1급, 미술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한국보완대체요법 
간호사회에서 주관하는 색채요법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다. 문헌고찰과 전문가 1인의 자문을 구하였
으며, 병원장, 간호부장, 중환자실 수간호사 허락 후 연
구를 진행하였다. 

간호사 1인의 연구보조자를 두었고 연구자는 연구보
조자와 함께 연구윤리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연구
보조자의 주요 역할은 실험처치에 대한 교육, 설문지 배
부 및 수거, 체크리스트 점검이었다.

2.4.2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는 모집공고문을 통해 모집하였고 서면 동

의를 받았다. 자료수집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연
구방법, 연구절차, 사생활 보호 등을 설명하였고, 연구 
진행 중에도 중도 포기를 하거나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
고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
자료로 이용되고,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는 학술발표 및 
학회지 출판 이외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학회지 출판 이
후 개인정보 및 수집된 모든 자료는 파기되며 영구 삭제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4.3 사전조사
실험처치 1주 전 실험군과 대조군 각 29명에게 일반

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및 우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 작성의 소요시간은 8분 정도였다.

2.4.4 실험처치: 색채액자를 활용한 컬러테라피
Florence R(2019) 연구[23]와 Ha&Baek(2014) 연

구[24]의 색채명상과 색채호흡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험처치 방법을 구성하였다. 1일 2회(근무 전, 근
무 후), 조용하고 익숙한 간호사실에서 진행하였으며, 10
일 동안 20회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소파에 앉아 척추를 곧게 펴고 어깨는 편안하게 내
린다.

2) 턱은 긴장을 풀어 조금 내리고, 폐와 횡격막이 충분
히 확장되도록 가슴을 편다.

3) 노랑, 빨강, 파랑의 3가지 색상이 그려진 캔버스 

액자(72.7*53cm)에 집중한다[Fig. 2].

[Fig. 2] Color picture frame

4) 타이머를 조정하고 파란색부터 응시한 후 5초간 천
천히 색채를 들이마시듯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
고, 5초간 멈춘 후에 5초간 천천히 내뱉는다. 
1가지 색상에 15번 반복하고, 빨간색, 노란색 순서
로 진행한다. 총 소요시간은 10분 내외이다. 

색채호흡을 5초씩 적용한 근거는 Kang et al.(2015)
의 경혈지압 연구[25]와 동양의학의 음양이론을 토태로 
하였다. 홀수는 양(陽)에 속하고, 내포하는 속성이 능동
적, 활동적임을 고려하여 홀수의 시간을 정하였다.

색상을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순서로 적용한 근거는 
문헌[15]과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여, 마음의 평화를 유
도하는 한(寒)색의 파란색을 우선으로 배정하였고, 사고
를 자극하고 신경을 강화시켜 에너지를 생성하는 난색의 
노란색은 다음 순,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교
감신경계를 활성화하는 빨간색을 배정하였다.

실험처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는 업
무량과 업무강도가 비슷한 낮 근무, 저녁 근무로 한정하
였고, 밤근무는 제외하였다.

실험처치 3일 전 연구자가 직접 색채액자를 활용한 색
채호흡법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 후 개별지도하였다. 
또한, 실험기간 동안 어떠한 처치도 하지 않도록 약속받
고 평소 생활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실험처치 직후 근무형태 및 시행한 횟수(근무 전, 근
무 후)를 체크리스트에 표시한 후 매일 퇴근 시 확인받게 
하였다.

2.4.5 사후조사
실험군은 10일간 실험처치 직후, 대조군은 어떠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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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 시행하지 않고, 10일간 근무 직후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설문 배부 및 취합을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모든 실험이 끝난 후 실험군에게 제공된 캔
버스 액자보다 작은 사이즈(27.3*19cm)를 활용하여 교
육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시범보이고 개별지도하였다. 
컬러테라피를 희망하는 연구대상자에게는 캔버스 액자를 
선물로 배부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자료는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 test,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둘째, 수집된 자료는 정규성 검정을 위해 

Kolmogorov-Smimov 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실험처치 전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independent t-test, 실험 후 종속변수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집단 내 실험전후의 종속변수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2개의 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하였고, 한 시점에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
울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
을 기하여야한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실험군에서 28명(96.5%), 대

조군에서는 29명(100%)이었다. 연령은 30세 미만이 실
험군에서 18명(62%), 대조군에서 20명(69%)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실험군 23명(79.3%), 대조
군 21명(72.4%)으로 많았다. 종교 유무는 실험군 12명
(41.4%), 대조군 16명(55.2%)이 종교가 있었으며, 학력
은 학사가 실험군 19명(65.5%), 대조군 23명(79.3%)으
로 가장 많았다. 총 임상 근무기간은 60개월 이하가 실험
군 18명(62.1%), 대조군 17명(58.6%)으로 가장 많았으
며, 중환자실 근무기간도 60개월 이하가 실험군 20명
(69%), 대조군 22명(75.9%)으로 가장 많았다. 직위는 일
반간호사가 실험군 27명(93.1), 대조군 26명(89.7)이었

으며, 운동 유무는 실험군 17명(58.6%), 대조군 14명
(48.3%)은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유무는 
실험군 28명(96.5%), 대조군 29명(100%)이 흡연을 하
지 않았고, 음주 유무는 실험군 19명(65.5%), 대조군 16
명(55.2%)이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동질성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Table 1〉.

Variables Categories

Exp.

(n=29)

Con.

(n=29)  
or t

p

n(%)  n(%)

Gender
Male 1(3.5) 0

0.93 .359
Female 28(96.5) 29(100)

Age
(years)

＜30 18(62) 20(69)

0.22 .83130-39 10(34.5) 7(24.1)

＞40 1(3.5) 2(6.9)

Marriage
status

Un-married 23(79.3) 21(72.4)
0.94 .355

Married 6(20.7) 8(27.6)

Religion
Yes 12(41.4) 16(55.2)

1.31 .962
No 17(58.6) 13(44.8)

Education

3year-college 9(31) 6(20.7)

1.75 .210Bachelor 19(65.5) 23(79.3)

Master 1(3.5) 0

Total job 
career

(month)

≤60 18(62.1) 17(58.6)

2.08 .47360-120 9(31) 11(37.9)

≥121 2(6.9) 1(3.5)

ICU job 
career

(month)

≤60 20(69) 22(75.9)

0.35 .94460-120 8(27.5) 6(20.6)

≥121 1(3.5) 1(3.5)

Position
Staff nurse 27(93.1) 26(89.7)

1.07 .734
Charge nurse 2(6.9) 3(10.3)

Exercise
Yes 17(58.6) 14(48.3)

0.72 .896
No 12(41.4) 15(51.7)

Smoking 
state

Yes 1(3.5) 0
1.13 .293

No 28(96.5) 29(100)

Drink state
Yes 19(65.5) 16(55.2)

1.16 .255
No 10(34.5) 13(44.8)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Table 1〉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N=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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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전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수집된 자료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정규성을 분석

한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Z=1.86, p=0.58, 우울은 
Z=1.02, p=0.61로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처치 전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직무스트레스(t=0.75, p=.462), 우울(t=1.16, 
p=.253)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Table 2〉.

Variables
Exp.(n=29) Con.(n=29)

 t p
 M±SD  M±SD

Job stress 2.90±0.15 2.86±0.13 0.75 .462

Depression 2.43±0.10 2.40±0.08 1.16 .253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at 
pretest 

(N=58)

3.3 가설검정
3.3.1 가설 1
‘컬러테라피를 제공받은 실험군은 컬러테라피를 제공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감소할 것이
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실험군의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컬러테라피 중재 전 사
전평균 2.90(±0.15)점에서 사후평균 2.47(±0.11)점으
로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사전평균 2.86(±0.13)점에서 
사후평균 3.27(±0.16)점으로 증가하였다. 두 집단 간 직
무스트레스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t=1.43, p<.001) 
가설 1은 지지되었다.

3.3.2 가설 2
‘컬러테라피를 제공받은 실험군은 컬러테라피를 제공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우울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실험군의 우울 점수는 컬러테라피 중재 전 사전평균 
2.43(±0.10)점에서 사후평균 2.17(±0.14)점으로 감소
하였고, 대조군은 사전평균 2.40(±0.08)점에서 사후평
균 2.63(±0.12)점으로 증가하였다. 두 집단 간 우울 점
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t=0.95, p<.001) 가설 2는 지
지되었다.

Variables Group
Pre Post

Paired t p t p
M±SD M±SD

Job 
stress

Exp. 2.90±0.15 2.47±0.11 5.10 <.001
1.43 <.001 

Con. 2.86±0.13 3.27±0.16 4.06 <.001

Depressi
on

Exp. 2.43±0.10 2.17±0.14 4.64 <.001
0.95 <.001

Con. 2.40±0.08 2.63±0.12 3.76 <.001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3〉 Difference in job stress and depression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58)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컬러테라피가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스트
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간호중재로 활
용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실험군은 노랑, 빨강, 파랑, 3가지 색상이 그려진 표준
화된 캔버스 액자를 활용하여 1일 2회(근무 전, 근무 후), 
10일 동안 총 20회 컬러테라피를 적용하였고, 대조군은 
컬러테라피를 적용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이 생활하며 근
무한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2.90점에서 2.47점으로 0.43점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우울 점수도 2.43점에서 2.17점으로 0.26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중재 
효과를 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Noh&Na(2015)의 연구에서는 3개의 대학병원에 근
무하는 간호사 514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측정
한 결과 평균 3.54점으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중간
수준 이상이었다[26]. 본 연구에서는 컬러테라피 중재 전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실험군 2.90점 대조군 2.86점이었
으며, 본 연구와 약간의 점수 차이가 있는 것은 대학병원
과 종합병원에 입원한 대상자 중증도에 의한 업무량 차
이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점수라고 생각되며,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중간수준 이상인 것을 확인하였다. 
Noh&Na(2015)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우울 점수가 경증 
이상의 우울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컬러테라피 중
재 전 우울 점수가 실험군 2.43점 대조군 2.40점으로 경
증 이상의 우울수준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26],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에 대한 중재와 관리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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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Chun(2019) 연구에서는 취업을 준비 중인 대
학생에게 컬러심리를 활용하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주 1～2회, 총 12회기를 적용한 그룹은 취업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인 불안, 두려움이 감소되었으며, 긍정적 정
서인 만족감과 자신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13]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Lee&Kim(2021) 연구에서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색채 디자인 수업을 6차시 진행한 
후 스트레스와 정서안정 점수를 측정한 결과 스트레스 
점수는 2.99점에서 2.49점으로, 0.50점 감소하였고, 정
서안정 점수는 1.62점에서 3.90점으로, 2.28점 증가하
였다[14]. 이는 미술 활동을 통해 말로써 표현하기 힘든 
느낌, 생각을 방어없이 드러내게 함으로써 감정을 정화
시켜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가 감소되고[27], 스트레스
가 높은 집단일수록 컬러에 대한 효과가 크다고 강조하
였다[28]. 본 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이 간호업무, 대인관
계, 역할갈등 등 말로써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컬러테라
피를 통해 자신의 문제가 객관화되고 내면이 치유되어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이 감소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인터뷰 방법으로 컬러테라피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정하는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Lee&Lee(2020)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
일 3시간, 총 8일 동안 컬러테라피와 패션연출을 접목시
킨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은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 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이는 정신 및 심리
상태가 색채에 명확하게 반응하여 무의식적 감정을 표출
하게 하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여, 스트레스가 감
소되고 정서가 안정된다고 하였다[13]. 그러나 위 연구들
은 별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
라나 본 연구는 색채액자를 근무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실험처치를 함으로써 별도의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지 않
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교대근무로 
10일 동안 실험처치가 이루어졌지만 상근근무이며 스트
레스가 높은 직업군에게 장시간 컬러테라피를 적용하는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Emmanuel D(2019)의 연구에서는 고령의 대상자를 
3그룹으로 나누어 빨강, 초록, 백색 조명을 사용하게 한 
후 MMSE(Mini-Mental state Exam) 도구로 인지능력
을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빨강, 초록색 조명을 사용한 그
룹은 백색 조명을 사용한 그룹보다 인지능력 점수가 유
의하게 증가하였고, 빨강, 초록색 조명을 사용한 그룹 간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30]. 이렇듯 컬러의 자극은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고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을 자극
하여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며, 인체의 생화학 

체계 전체에 영향[16]을 미쳐 인지능력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컬러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이나 의
식 세계에 내면 깊이 각인되어 일상생활, 태도, 대인관
계, 행동, 정서 등에 작용하므로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
고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현재 신체상태와 심리상태를 정확히 사정하여 일상생활
에서 옷, 장신구, 벽지,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영역에
서 컬러를 사용하여 치료에 응용한다면[16] 심신을 안정
시키고 자기조절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의료기관도 입원실이나 복도에 그림을 전시하거나 컬
러 조명을 활용하여 치료적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러나 24시간 대상자 곁에 상주하며 간호하는 간호환경은 
등한시되고 있다. 간호사의  높은 직무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을 고려한다면 간호사가 사용하는 공간을 색채를 활
용하여 치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주기적으로 심리치
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직무스트레스
가 감소되고, 간호사의 삶의 질도 향상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직업군에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컬러테라피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컬러테라피 효과를 

다양한 인터뷰 방법을 통한 질적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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